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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세계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시작부터 눈물이 흐르고 흘렀습니다. 제 마음

을 예수님께 고백 드리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

다.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고백하

며

이 마음 변치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 더 필요한지 여쭈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영원한 마음을 가져라.

마음도 육신처럼 연단하는 것이다.

연단해야 더 튼튼하고 강해진다. 

그래야 요동 없고 흔들림 없다. 

계속 손을 쓰는 힘든 일을 하면 

손에 굳은살 박이고 그 굳은살 벗겨지고 또 새살 

돋고 굳은살 생기고 벗겨지고 새살 돋는 과정 통해 

손은 마치 철갑옷을 입은 것처럼 딱딱하고 강해져 

그 일을 하기에 알맞게 변한다.

그것이 경지요 그 사람이 장인이다. 

변화하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다.

자꾸 하면 숙달되고 연단되어 변화한다.

사람의 손만 그런 것 아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다.

여린 마음 가진 사람,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 

강한 마음 가진 사람.. 

마음도 참 여러 종류다.

사람 손 생김새 다르듯 똑같다.

하지만 그 생김새 다른 손들이지만 

연단 받으면 강해지는 것처럼

사람 마음도 여러 가지지만 

연단 받으면 굳건해진다.

튼튼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또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이요.)

그래, 믿는 마음, 사랑의 마음 

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마음도 한번 마음먹고 두 번 마음먹고 하면서 

마음에 굳은살 박이고 새살 돋듯 

그렇게 연단하는 것이다.

연단하면 굳건해지고 강인해지는 이치는 

세상만사 다 똑같다.

처음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마음먹기 위해 행해야 하고 

행하면 마음이 행한 만큼 굳어지고 

행한 만큼 변화한다.

그렇게 나의 마음 네 마음 되는 것이다.

결단한 마음 결심한 마음마저도 행하여 

결심과 결단의 열매를 맺어 마음을 변화시켜라.

열매는 심정이다. 

열매는 간구다. 

열매는 뜻이다. 

열매는 나다.

마음도 변화하고 변화하면 더 확실해지고 완벽해진

다.

마음은 형태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 것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들의 마음이 보인다.

나는 너희들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

사랑의 마음, 충성으로 만든 마음, 

섭섭한 마음, 의심의 마음... 

형태 있게 보인다.

그러니 만들기에 따라 달려있다.

나와 같이 만들자.

마음도 넓이가 있다. 

깊이도 있다. 

더 깊게 파나가면 더 깊은 마음 가질 수 있고 

더 넓게 일군다면 더 넓은 마음 가질 수 있다.

사람마다 마음의 평수가 다르고 



사람마다 마음의 깊이가 달라 

나의 말을 들어도 느끼는 것이 다르고 

깨달아지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다.

너희가 가진 마음에 따라 다르다.

마음에 따라 내가 보이고 

마음에 따라 천국을 가지고 있다.

마음은 저 우주와 같이 광활한 것이니 

저 영계와 같이 끝없는 것이니 만들기 나름인 것이

다.

변함없으려면 연단하자 신부야.

사랑해. 

내 마음 너희 마음에 나의 마음처럼 닿길 원하노라.

나에게 마음 주는 것도 나에게 줘버릇해야 된다.

자신의 뜻 버리고 자신 생각 버리고 

나의 말씀으로 마음을 비워버릇해야 비울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주는 것이다.


